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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신규자금 5000억원 투입
자본전액 잠식 상장폐지 위기 … 구조조정 동의서 제출되는 대로 지원

워크아웃이 추진 중인 금호타이어가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금호타이어 정상화를 위해 5000억-6000억원의 신규자금을 투입하고 3500억-6000억원

의 출자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호타이어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4월20일 오후 주요 채권금융기업들을 소집해 실사 결과와 정상화

계획 등에 대한 설명회를 하기로 했다.

채권단에 따르면, 금호타이어는 실사 결과 2009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중국 투자손실로 부채가 자산보다

1900억원 더 많은 마이너스 자본 상태로, 자본이 전액 잠식돼 상장규정에 따라 증시에서 상장 폐지될 위기에

놓였다.

채권단은 노조의 구조조정 동의서가 제출되는 대로 금호타이어에 이미 지급한 1000억원을 포함해 총 5000

억-6000억원의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3500억-6000억원의 출자전환과 주주별 차등 감자 등을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채권단은 이르면 4월23일이나 26일 경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열고 채권금융기업들의 동의를 받아 경영정상

화 계획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중국공장의 부실이 심해 신규자금을 당초 예상보다 많이 투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중국공장은 영업을 위한 핵심 공장인 만큼 폐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채권단은 금호타이어에 대해 완전 자본잠식으로 인한 상장폐지를 피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일단 감자와 출자전환을 추진해 금호타이어 주식이 주식시장에서 상장 폐지되는 것을 막

도록 하겠다”며 “금호타이어가 상장 폐지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호타이어의 정상화 계획은 채권 신고액 기준으로 전체의 75%가 동의하면 확정된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4/20>


